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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기자의 세상보기

24년 가을의 일입니다. 팀방에 링크 

하나가 올라왔습니다. 

-[단독] 000 사고 장면 CCTV 보니

  http://news.naver.com/…

유명 정치인 딸 000씨의 음주사고 

CCTV가 타사 단독 기사로 나왔다는 후

배의 보고였습니다. 클릭해 열어보니 △△

△호텔을 바라보고 조금 왼쪽, 버스 정류

장 바로 앞입니다. 단톡에 물어봤습니다.

이거 어디서 땄는지 알아?-

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. 침묵이 길

어집니다. 30분쯤 기다리니 답변이 올라

옵니다.

-△△△호텔요. 

-☆☆☆ 수습이 땄대요.

수습?-

이번엔 금세 줄줄이 대화가 이어집니

다. 

-네!

-대단하네요!

-경비 아저씨가 그냥 줬답니다 ㅋㅋ

-제가 한번 가 볼게요.

소위 물 먹은 상황이지만 다들 밝습니

다. 물 먹은 사람이 저였으니까요. 저기는 

제가 맡았던 구역입니다.

저는 13년차 기자이고, 현장보다는 기

자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대부분인 사건

팀 캡입니다. 오랜만에 나간 현장에서 거

하게 물을 먹었습니다. 문제는 ‘저는’이 

아니라 ‘저만’ 물을 먹었다는 것이었죠.

***

○○○씨의 음주사고 단독기사가 쏟아

지던 어느 토요일 저녁 일입니다. 사고 전 

영상 단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. 그냥 덮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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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둘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.

다들 어디니?-

□□□에 가볼까?-

숫자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.

-저는 성당입니다ㅠㅠ

-저는 약속이 있습니다..

-죄송합니다ㅠ

눈물이 난무하는 걸 보니 다들 달려오

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어쩔 수 없

는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라도 가야

겠습니다. 까짓것 CCTV야 저도 잘 할 수 

있으니까요.

나는 일단 □□□으로 갈게. 되는 사람

은 연락 줘-

맹세코 오라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. 

오히려 솔선수범하는 팀장의 모습을 보여

주고 싶었습니다. 라인 때처럼 길바닥을 

뛰며 보란듯이 설거지를 마치고, 더 나은 

성과까지 보여주리라, 마음이 설랬습니다. 

이때까지는 사고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 때

입니다. 주머니에서 물건 꺼내듯 쉽게 원

하는 화면을 건져올 거라 생각했습니다. 

자신만만했습니다.

-저도 갈게요.

-어디로 가면 될까요?

-저는 30분 정도 걸릴 거 같습니다!

성당이라는 후배, 약속이 있다는 후

배, 죄송하다는 후배들이 뛰어왔습니다. 

미사를 제끼고, 약속을 바꾸고, 일정을 조

정한 것입니다. 감동적이었습니다. 이태원

에서 만난 후배들은 절대로, 결코 어떤 압

박도 강요도 없이, 순수하게 자기 의지로, 

열정에 불타는 마음으로 기꺼이 나왔다

고 입을 모았습니다. 시작도 전에 우리는 

자신감이 충만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

벅차올랐습니다.

주말 호출임에도 나오겠다고 앞다퉈 손을 드는 후배들. 제공자(저도 
가보겠습니다)는 2년 전 카톡이지만 캡쳐까지 해서 보관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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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 ㅁㅁㅁ삼거리를 네 구역으로 나

눴습니다. 막내가 맡은 구역은 3/4분면입

니다. 여러 매체에서 단독 보도한 음주 직

후, 운전 전 영상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

는 구역입니다. 설거지만 하면 되는 아주 

쉬운 구역이었죠.

“너는 내가 도와줄게. 가보자.”

막내는 수습교육을 끝낸 지 얼마 되지 

않은 막내 중의 막내입니다. 골목으로 들

어서자 머릿속에는 자연스레 그림이 그려

졌습니다. 아까 그 장면은 저 가게 CCTV

일 것이고, 또 그 장면은 이쪽이겠구나 싶

었죠.

“너는 저기로 가봐. 나는 여기랑 여기 

가볼게.”

하지만 처음부터 난관이었습니다. 타

사는 여기서 영상을 제공받은 것이 분명

한데, 저한테는 안 된답니다. 사정해도 안

된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. 장사를 방해하

지 말고 나가랍니다. 자주 있는 일이니까 

어쩔 수 없지요.

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ㅁㅁㅁ삼거리. 팀장 홀로 물 먹은 곳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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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가게로 가면 됩니다. 또 봐둔 곳

이 있으니까요. 자신있게 문을 열고 두 번

째 가게로 들어갔습니다.

“안녕하세요. 실례합니다. 저는 연합

뉴스TV…”

외국인이 분명해 보이는 종업원이 반

겨줍니다. 기자라고 밝히고 협조를 구하

려는데 입이 안 열립니다. 우리말은 잘 못

하는 눈치인데, 저는 영어를 더 못 합니

다. 손짓으로 뭐라 하는 것이 메뉴를 물어

보는 뉘양스였습니다. 죄송하다고, 다음에 

다시 오겠다고 우리말로 건네고는 도망치

듯 가게를 빠져 나왔습니다.

“캡. 저 됐어요. 주신대요.”

막내가 저를 반겼습니다. 잘했다고 칭

찬해줬습니다. 이 골목에서는 더이상 할 

일이 없을 만큼 완벽한 일처리였습니다. 

막내는 저나 다른 후배를 도우러 가겠답

니다. 그래.

저희 넷은 정말 열심히 골목을 뒤지고 

다녔습니다. 후회가 없을만큼 취재를 했

당시 막내인 배규빈 기자가 취재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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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, 성과도 있었습니다.

“더는 없을거야. 우리가 더 못 하면 누

구도 못 하는 거야.”

우리는 아니었습니다. 그날 놓친 딱 한 

장면, 맨 위에 링크 속 영상은 제가 맡은 

1/4분면 구역에서 나왔습니다. 찍힌 장소

는 △△△ 호텔 조금 왼쪽 버스정류장 앞 

도로였고, 영상 출처는 △△△ 호텔입니

다.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확신했

던 장소였고, 절대로 취재에 응하지 않을 

것이라 확신했던 곳입니다.

☆☆☆ 수습기자는 아마 이런 생각을 

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가 봤을 

것입니다. 일단 가서 물어봤을 것이 분명

합니다.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.

아까 골목에서 막내 기자는 제게 우연

히 만난 타사 동기 기자를 소개해 줬습니

다.

“▽▽▽야, 여기 우리 캡이야. 여기까

지 직접 오셨어.”

자랑하는 투였는데, 이제야 솔직하게 

고백합니다. 그날 거기 없어도 될 유일한 

사람이 저였다는 것을요. 

‘라떼는 말이야’, 라고 말하기에는 내

세울 것 하나 없이 연차만 먹었나 봅니다. 

앞으로도 초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. 

연합뉴스TV 홍정원 기자

현장에서 팀장으로서 유일하게 잘한 일. 먼저 도착해 식사 주문받
기. 속이 든든해야 일도 잘한다!


